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놀이터는 '우리 동네'였습니다
저는 5살, 8살 두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결혼 후 10년이 넘도록 성남 구도심의 오래된 빌라촌에서 살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빌라에서 첫째를 낳았고, 아이를 안고 업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하루의 일상이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서면 비탈진 골목과 빼곡하게 주차된 차들뿐이라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더 아쉬움이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니고 흙을 밟으며 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경기광주 외곽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화려한 신도시도, 멋진 대형 공원이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집 근처에 흙을 밟을 수 
있는 작은 공터가 있다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규모는 작지만 집처럼 따뜻
한 분위기에 가정어린이집을 다니며 친구들과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작은 어린이집과 허름한 놀이터였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였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기도 했습니다. 상추와 고추를 심고 물을 
주며 자라는 모습을 매일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고추밭에서 흙을 만지며 마음껏 뛰어놀
았고, 흙냄새를 맡으며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주말이면 아이와 꼭 바깥놀이를 나갔습니다. 길가에서 만난 강아지풀은 최고의 장난감이
었습니다. 아이들은 강아지풀을 손으로 살랑살랑 흔들며 서로의 볼과 팔을 간질이고 깔깔 웃
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강아지풀을 따라 뛰어다니며 작은 풀 한 포기에서도 놀이를 만들
어냈습니다.

나뭇잎 하나도 특별한 놀이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나뭇잎을 주워 기쁜 얼굴, 슬픈 
얼굴, 화난 얼굴을 그려 '나뭇잎 감정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분이야?"라고 서로 
묻고 이야기하며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친구와 텃밭놀이      엄마랑강아지풀      나뭇잎 감정카드놀이       고추밭 흙놀이



비가 오면 공터는 질퍽한 진흙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맨손으로 흙을 만지며 길을 만들고, 
물길을 연결하고, 작은 웅덩이에 돌을 던지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저는 옷이 더러워질까 걱정하기보다 
함께 흙을 만지며 아이들의 웃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가을이면 도토리를 한가득 주워 작은 돌과 나뭇가지를 곁들여 '도토리 밥상'을 차렸습니다. "
엄마, 오늘은 도토리 비빔밥이에요.", "이건 형아 국이에요." 하며 상상 속 식당이 열렸고, 형
제는 역할을 나누며 함께 놀이를 이어갔습니다.

                       아이와 만든 도토리 밥상

주말에는 집에서 조금만 이동해 중대물빛공원을 찾았습니다. 저수지를 따라 킥보드를 타고 천
천히 한 바퀴를 돌며 바람을 맞고, 벤치에 앉아 간식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여행은 아니었지
만 아이들은 늘 "또 가자!"라며 다음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동네 수변공원         중대물빛공원바라보기        공원에서 지렁이와 만남

돌이켜보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은 놀이터는 비싼 키즈카페도, 화려한 놀이시설도 아니었습
니다. 집 앞 공터와 숲길, 공원, 그리고 계절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우리 동네였습니다. 자연
은 아이들에게 스스로 놀이를 만드는 힘을 길러주었고, 형제는 함께 협력하고 양보하는 방법



을 배웠습니다. 저 역시 "조심해."라는 말보다 "한번 해볼까?"라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
다.

아이들은 금세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우리 동네로 나갑니다. 우
리 가족에게 가장 큰 놀이터는 언제나 '우리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같은 광주시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집 뒤편에 작은 숲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거의 매일 숲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꽃이 피었는지, 어떤 새소리가 들리는지, 
어제와 달라진 계절의 모습을 함께 이야기하며 
걷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가족의 대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가족은 멋진 키즈카페나 값비싼 체험보다 
동네의 공원, 숲, 공터, 장난감도서관 같은 지역사회 
자원 덕분에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다는 이유로 쉽게 지나쳤던 공
간들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배움터였고, 부모인 저에게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실이었
습니다.

맞벌이로 늘 시간이 부족했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놀았는지가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흙을 밟으며 웃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놀이를 통해 형제는 더 가까워졌고, 가족
의 대화는 더 많아졌으며, 저는 좋은 부모란 특별한 것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시간을 내어 같은 공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경기광주중대물빛공원                경기광주중앙공원          경기광주청석공원

지금도 아이들은 새로운 장난감보다 "오늘은 숲에 갈까?", "공원 한 바퀴 돌자."라고 먼저 이야
기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지역사회는 단순한 생활공간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추억을 쌓아온 
가장 큰 놀이터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가까운 동네에서 자연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
며, 놀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